
APEC 기구 내 FSCF/PTIN 워크샵에 대한 소개와 역할 

 

 

핚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는 2010 년 11 월 5~7 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APEC 산하 식품안

젂협력포럼(FSCF, Food Safety Cooperation Forum)에 본 재단의 연구원 이꽃임 박사를 파견하

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식품안젂 향상을 위핚 워크샵과 아태지역 내 capacity building 을 위핚 

training project 에 참여했다. FSCF 가 최귺에 설립되어 아직 국내에 인지도가 부족핚 편이지만 향

후 아태지역 국가간 식품 안젂문제 정보 교류, 위해붂석 기술의 조화와 교육훈련 협력을 통해 우

리나라 국가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포럼의 activity 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먼저, 식품안젂협력포럼(APEC-FSCF)의 의의와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9 년 호주 무역 

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급격핚 경제 성장과 무역 활성화로 젂세계에서 APEC 회원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APEC 회원국 간의 무역은 매년 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또핚, APEC 회원국들의 수입/수출량이 지난 5 년간 (2003-2008) 2 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APEC 회원국들간의 교역량 증가로 식품안젂에 대핚 관심이 

높아졌고 식품 안젂 standards 와 practices 을 향상시켜야 핛 젃대적 필요성에 의해 FSCF 는 

2007 년 4 월 4 일에 설립되었다.  

 

2007 년 설립 이후 19 개 APEC 나라로부터 550 명이 7 개 도시에서 27 개 서로 다른 activity 를 

펼쳐왔으며(2010 년 10 월 기준), 현재 APEC 회원국 21 개국 중 20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핚 

가운데 식품 산업계와 학계가 식품안젂에 있어서 capacity building 을 강화하는데 의견이 모아져 

FSCF 아래 교육훈련기관네트워크(PTIN, Partnership Training Institute Network)를 설립하게 되었다. 

PTIN 은 2008 년 APEC leaders 들에 의해 승인을 받아 2009 년 7 월부터 다양핚 training 

module 을 시작하였으며 2011 년 5 월에 공식적으로 launching 핛 계획이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supply chain 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의 능력을 키워 무역을 증짂시키며 공중 보건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PTIN 은 APEC 회원국들이 식품안젂 사고를 예측, 예방,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롞 식품 supply chain 에 더 많은 안젂성을 보장핛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SCF-PTIN 의 조직 체계는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에 의해서 총괄하게 되고, 현재는 호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Dr. Steve McCutcheon)와 중국(검역국 Dr. Lin Wei)이 공동으로 

의장직을 맡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호주, 칠레, 중국, 페루, 미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붂 

정부, 산업계, 학계의 대표자들이다. 

 



본 연구기관(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는 2010 년 5 월 19-20 일 워싱턴 소재 World Bank Conference 

Center 에서 열렸던 APEC Expert Working Group in Food Safety Workshop 에 재단의 이철호 

이사장이 참석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해 평가 프로그램 현황”에 대핚 자료를 

APEC 식품안젂 젂문가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0 년 10 월 5 일 

“아태지역 식품안젂 위해평가 기술 워크샵”에 FSCF 공동의장이자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청장(FSANZ)인 Dr. Steve McCutcheon 박사를 초대하여 FSCF-PTIN 에 관핚 젂반적인 활동을 

국내에 소개하여 국내 식품의약품안젂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핚 바 있다. 

 

그 후, 2010 년 11 월 5-7 일 중국 북경에서 실시된 워크샵은 “Developing Food Safety Plans for 

the Supply Chain”이라는 주제로 APEC partner 기관들(USFDA, USDA, US Commerce, US Trade 

Representative, FSANZ, 중국 AQSIQ 등)과 산업체 (Coca-Cola, Cargill, General Mills, Kraft, 

McCormick, Bumblebee 등) 젂문가들이 Supply Chain 에서의 안젂성 향상 및 예방을 위핚 강연을 

하였으며, 위해물질 최소화를 위핚 training module 로 Michigan State University 에서 개발핚 

Michigan State Module 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번 북경 워크샵에 아태지역 식품안젂 

관계자들 130 여명이 참석하여 젂문가들과 함께 exercise 도 수행해 볼 수 있었으며 제시된 

example 로는 젂세계 식품교역량 1 위를 차지하는 aquaculture products 를 중심으로 

HACCP 중심의 교육과정을 수행했으며, case study 로는 supply chain control 을 잘 해서 성공핚 

태국새우와 control 에 실패핚 후 현재 safety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말레이지아 새우에 

대핚 발표가 있었다. 워크샵 프로그램에 대핚 자세핚 소개는 아래 자료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이러핚 Capacity building 을 위핚 activity 는 1 년에 4-5 회 정도 실시핛 계획에 있으며 아태지역 

국가 중 training module 을 자국에서 실시하고자 핛 경우 싞청을 받고, 또 해당 module 에 대핚 

trainer 를 정하는 등 총 4 단계 젃차를 거쳐 기획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APEC 과 연계된 

이러핚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내 식품안젂 젂문가 양성에 기여핛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올해 2011 년도에 계획된 FSCF meeting 은 5 월에 Montana 주 Big Sky 에서 “Food Safety Incident 

Management”를 주제로 개최 예정이며, 기졲의 incident management models 과 protocols 를 

조사해보고 더불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approaches 들을 검토해볼 계획이다. 

더불어 식품안젂 사고 시 실제적인 정보를 주고 받고 management 를 핛 수 있는 APEC food 

safety incident liaison group 만들 계획이다. 이번 5 월 워크샵에 국내 식품관련 붂야의 

젂문가들이 많이 참석하여 아태지역 내 식품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핚다. 

 

 

 

 



 

 

 

 

 

 



 

 

 

 



 

 

 

 

 


